
개미와 베짱이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이었어요. 개미들은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느라 바빴어요. “ 영차, 영차! 열심히 일을 하자.” 

 하지만 베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놀기만 했지요. 

 “나무엔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나는 이 계절을 너무나 사랑해.” 

 어느 날 베짱이는 먹이를 잔뜩 지고 지나가는 개미들을 보고 말했어요. 

 “ 하루 종일 일만 하다니 너희들은 정말 바보 같구나. 이렇게 먹을 게 널렸는데 말야.” 

 그러자 개미들이 대답했어요. “ 여름에 이렇게 일을 해야 추운 겨울에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 너도 그만 놀고 함께 먹이를 모으자.” 

 베짱이는 개미들에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 너희들이나 해. 여름은 길고, 겨울은 아직 

멀었거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지났어요. 낮은 점점 짧아져 어느새 한 잎 두 잎 낙엽이 

떨어지더니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왔어요. 베짱이는 추위에 덜덜 떨며 먹이를 구하러 

다녔어요. 하지만 땅에도 나무에도 눈이 쌓여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짱이는 흰 눈을 뽀득뽀득 밟으며 개미들을 찾아 갔어요. 

“누구세요?” 

“ 나, 베짱이야. 미안하지만 먹을 것 좀 주겠니? 씨앗 하나라도 좋아.” 

개미들은 대답했지요.  



“우리는 여름에 추운 겨울을 위해 일을 했어. 하지만 넌 여름 내내 노래만 불렀지. 

이젠 누가 더 바보 같은 지 알겠지?” 

그 말에 베짱이는 눈물만 뚝뚝 흘렸답니다.  

 

アリとキリギリス 

熱い日差しがガンガン照りつける夏でした。アリは夏の間ずっと、汗をだら

だらと流しながら、せっせと餌を運ぶのに忙しかったです。「よいしょ、よいし

ょ！一生懸命に働こう。」 

しかし、キリギリスは涼しい木陰に座って歌を歌って遊んでばかりでした。 

 「木はおいしそうな果物でいっぱい。僕はこの季節がとても好きだ。」 

ある日、キリギリスは餌をいっぱい背負って通り過ぎるアリを見て言いまし

た。 

 「一日中働くだけなんて君たちは本当に愚かだね。こんなに食べものが溢れて

いるのに。」 

するとアリが答えました。「夏にこのように仕事をしておいたら、寒い冬に心

配なく過ごすことができる。君も遊ぶのをやめて一緒に餌を集めよう。」 

キリギリスは蟻に笑いながら言いました。「やらないよ。夏は長く、冬はまだま

だだから。」 

一ヶ月が過ぎて、二ヶ月が過ぎました。日はだんだん短くなり、いつの間に

か一枚二枚と葉も落ちてきて、冷たい風が吹いて冬が来ました。キリギリスは

寒さにぶるぶる震えながら、餌を求めて歩き回りました。しかし、地にも木に

も雪が積もって食べるものは何もありませんでした。 

キリギリスは白い雪をぎゅっぎゅっと踏みながら、アリの家を訪ねていきまし

た。 

「どなたですか？」 

「僕、キリギリスだよ。悪いけど、食べるものをちょっとくれない？種一つ

でも良いよ。" 

アリは答えました。 

「僕たちは、夏に寒い冬のために仕事をした。しかし、君は夏の間ずっと歌

を歌うだけだった。誰が愚かなのかはもうわかっただろう？」 

その言葉にキリギリスは涙をぽろぽろ流したそうです。 


